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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서  Titus   

디도서의  배경 및 구성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는 헬라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래 
동안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닌, 신뢰받는 
동역자였습니다 (갈2:1-3, 고후8:3). 디도는 
예전에도 많은 위기 상황에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임무를 주어 그레데 섬에 가게 합니다. 
그리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큰 섬인데, 그 곳에 
있는 가정 교회 네트워크 가운데, 질서를 
회복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레데 문명은 고대 세계에서 악명 높았습니다. 

헬라어로 '거짓말하다'는 '크레티조'인데 이 

단어는 "그레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은 배신과 탐욕으로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비싸게 불러주는 

사람들에게 용병 노릇을 했습니다. 섬의 
도시들은 폭력과 성적 타락에 물들어 있는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레데 섬에는 전략적인 항구들이 
많았고, 고대 지중해 지역의 모든 도시들이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이곳이야말로 교회 네트웍을  시작할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곳의 
가정교회들이 타락한 그레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 
문제들을 바로잡게 했고, 디도서는 바로 그 
지침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짧은 서론 

후에, 바울은 디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지침들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그레데의 새사람들과 
새가정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서론: 짧은 인사와 그레데 교회의 문제 암시 

바울은 사도로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었음을 디도에게 되새기며 












